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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소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 12월에 설립된 NGO입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

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 특허 제도의 개혁, 망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

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넷 임원진에는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 이사진에는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중(법무법인 양재 구성원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조산구(코자자 대표), 황성기(한양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실무진은 허광준 정책실장, 김가연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추미선 간사 및 손지원 자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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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사람들

_

이사진

남희섭 이사장

오픈넷 3주년을 축하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

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픈넷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30년 더 지속되는 운동과 활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박경신 이사

오픈넷 올해 목표는 내년 펀딩을 마련하는 것이고 내년 목표는 내후년 펀딩을 마련하는 것입

니다. 하지만 펀딩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목표대로 열심히 

하면 펀딩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

들의 끊임없는 참견 부탁드립니다.

강정수 이사

인터넷에서 이용자 권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었습니다. 싸움을 멈출 때, 싸움이 약

할 때 인터넷은 소수 기업과 정부가 지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오픈넷이 지난 3년처럼 이용자

의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김기중 이사

표현의 자유 확장, 지적재산권 합리화, 감시와 관찰로부터 자유, 망중립성 원칙 수용, 공공데이

터 개방과 열린정부 구성, 기술혁신과 규제합리화. 

오픈넷 홈페이지의 주메뉴로, 오픈넷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가치입니다. 오픈넷은 항상 이 목

표를 생각하고 이 가치에 맞게 행동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황성기 이사

오픈넷이란 말 그대로 ‘열린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우리 오픈넷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독선보다는 소통과 이해, 억압이

나 강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

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넷에 대한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픈넷 구성원

도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숙 이사

사회적 정의도, 질병과 사고의 예방도, 과학과 예술의 발전도 모두 열린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는 믿음, 그리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린 인터넷 공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오

픈넷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인터넷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닫혀있는 문 뒤

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행태와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는 참여의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

기를 바랍니다.

임정욱 이사

오픈넷에 참여한 지 저는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만 오픈넷 구성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한국의 인터넷을 조금씩 개방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오픈넷 식구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열린, 소통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산구 이사

인터넷 사용자 한 명으로도 오픈넷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좀 더 열심히 오픈넷 활동을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인터넷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우리 생활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오픈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중

요합니다. 열심인 오픈넷 여러분 힘내세요. 오픈넷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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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소개

_

실무진

손지원 자문변호사(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

평균 상근 직원 3명이 행정부터 공익소송, 국제협력, 언론, 입법 활동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많

은 일을 하며 성장한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

다. ‘꼰대 사회’를 싫어하는 제가 오픈넷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깨어있다는 것! 오

픈넷이 30년은 더 가서 늘 깨어있는 관용과 자유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김가연 변호사

이제 겨우 3살 된 오픈넷이지만 인터넷 정책 분야에서 나름대로 독보적인  · 을 몇 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 들을 찍어나가겠죠? 이 · 들이 이어진 미래의 어느 시점

이 한국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픈넷을 아는 세상, 나아가 오픈넷이 할 일이 없어진 자유

로운 인터넷 세상이기를 기대하며! 제가 오래 전부터 꿈꾸던 일들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

어 준 오픈넷은 사랑입니다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과 함께 3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선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이용강제 규제를 폐지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소송넷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많

은 공익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미약하게나마 저작권 분야에서 이용자를 대변하

는 판례들을 남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모이고 계속되면 열린 인

터넷 세상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픈넷을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

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추미선 간사

오픈넷이 지금처럼 젊고 건강한 시선으로 인터넷과 사회를 바라보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

다. 다시 3년 뒤에 돌아보았을 때에는 오픈넷이 지금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겠지요?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후원)

해주세요.

허광준 정책실장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조직 오픈넷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자칭 새내기입니다. 

그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나가나 감탄해 왔는데, 이젠 자화자찬이 되겠네요… 고

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오픈넷도 온/오프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작

은 거인이 열린 인터넷, 열린 사회를 향해 열심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모아

주세요! 

설립 ~ 2013년

2012. 12. 27. 	 사단법인 오픈넷 법인 설립

2013. 01. 14.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국 개소

	 02.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 ‘인터넷법클리닉’과 MOU 체결

	 02. 20. 	 오픈넷 창립식 개최

	 0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0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성인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 아청법 적용에 무죄 판결 선고

	 07. 23 – 28.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참여, 아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 

	 0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 적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09. 04 – 06. 	 인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참가

	 10. 22 – 2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KrIGF) 참가

	 12. 30. 	 오픈넷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4년

2014. 03. 18.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04. 24. 	 저작권법 개정안(합의금 장사 방지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07. 04.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주관

	 09. 02.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09. 26. 	 대법원 형사 1, 2, 3부, 성인교복물아청법 적용에 무죄 판결 선고

	 09. 30.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 10. 15. 시행)

	 11. 24. 	 제 19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사회진흥부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12.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게시물 삭제 시 게시자 통보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넷이

걸어온 

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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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걸어온 

길

_

	 06. 29. 	�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관련 ‘전쟁 없는 세상’에 법률지원 제공하여 손해배상소송 승소.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 마련

	 08. 08. 	� 국정원 해킹(RCS)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을 구글앱스토어를 통해 일반에 공개 및 무

료 배포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개발 및 발표)

	 06. 	�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 2015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에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및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프로젝트 시작

	 09. 20. 	�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 보급한 안드로이드용 청소

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스마트보안관’에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에서 1차 감사보고서 공개

	 10. 3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주관

	 11. 01. 	 ‘스마트보안관’에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에서 2차 감사보고서 공개

	 11. 25.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에 참여,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공동 

주최

국제활동

	 03. 24 - 25.	�Rig htsCon(필리핀 마닐라): 세미나 발제 및 토론 참여. EFF, Article 19 등과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 국제원칙인 <마닐라원칙> 발표

	 05. 04 - 06.	 FREEDOM ONLINE COALITION 컨퍼런스 2015(몽골 울란바토르): 패널 참가

	 06. 24 - 26.	�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 2015(캐나다 토론토):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

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및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 시작

국제활동

2014. 	 03. 	Rig htsCon: Policy Laundering Session 패널 발표

	 07.	 APrIGF (인도, 델리): Surveillance 및 Intermediary Liability에 대한 패널 발표

	 08.	 Asian Privacy Scholars Network (일본 도쿄): 국가식별번호 문제에 대한 발표

	 08.	� Network of Centers‘ Online Intermediaries Research Project seminar 

(Cambridge, MA, USA): 패널 발표 및 후속 model intermediary liability rule 연구작업

2015년

2015. 	�	�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서도 정보매개자들에게 삭제차

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임시조치제도 개악) 통과 저

지 성공

	 01. 	�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관련 ‘한국여성민우회’에 법률지원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 

이끌어냄. 합의금 장사 방어 선례 마련

	 01. 09.	�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법률지원 제공하여 1심 무죄 선고

	 01. 	�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개선을 위해 오픈넷과 참여연대가 공동으

로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통 3사를 대상

으로 웹상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통 3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확립

	 03. 18.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05. 28. 	�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

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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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2013~2015년)

교육/학술

오픈넷이

걸어온 

길

_

숫자로 

보는 

오픈넷

_

	 07. 01 - 03.	 APRIGF 2015(마카오): 마닐라원칙 서명운동 진행

	 07. 24.	� Media Convergence “New Thinking for New Media”(태국 방콕):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How convergent media governance could facilitate 

innovative economy and democratic society?”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공인인증

서와 액티브X 문제 및 기술 중립성이라는 인터넷 규제 원칙에 대해 발표

	 09. 03 - 04.	W SIS(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태국 파타야): 패널 참가

	 09. 07 - 08.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아시아(필리핀 마닐라)

	 10. 27 - 29.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세계(멕시코 멕시코시티):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

의 간사 역할 배정

	 10. 15 - 16.	 CC GLOBAL SUMMIT 2015(서울): 패널 참가

	 10. 22 - 23.	� UN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심의(스위스 제네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기심의에

서 현장 로비를 통해,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한 통신자료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권고 도출

	 11. 09 - 13.	� IGF 2015(브라질 주앙페소아): Manila Principles, Building Internet Observatories, 

Benchmarking ICT Companies 세션 등 총 5개 세션 참여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22,065명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11,429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9,228명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917명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701명

금융위원회 감사청구 

캠페인 300명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 |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

- 연구장학생 8명 선발, 총 2,200만원 장학금 지급

2013년
1기, 24명 수료

2014년
2, 3기, 124명 수료

2015년
4기, 24명 수료

2013년

8회 개최

2015년

11회 개최

오픈 세미나
2014년

10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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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2013 – 2015 활동보고서

사진으로 

보는 

오픈넷

_

◀ <2016 라이츠콘(RightsCon)>

▲ �사무국 

블로토와 라이츠콘 2015 후기 인터뷰 중

▲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 론 디버트  

소장 방문

▲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오픈백신” 발표회

◀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책임”

▲ �2015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 �일본 야마다 타로 참의원과 ‘휘파람새 리본’ 

오기노코타로 활동가 방문

▼ �오픈넷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2015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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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2013 – 2015 활동보고서

사진으로 

보는 

오픈넷

_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 명예훼손  

제3자신고/직권 심의 개정 반대시위

▲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 �오픈넷 포럼 “우버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 오픈넷 포럼 “게임규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

 부모와 국가의 역할”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3기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1기

▼ �제9회 인터넷대상 사회진흥부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캘리포니아주립대 아누팜 챈더 교수 특별 

강연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3기 졸업식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

2기 졸업식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식 ▶

▼ �액티브X 폐기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이종걸 의원, 오픈넷 남희섭 이사장

▼ �오픈넷 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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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활동

_

사단법인 오픈넷
2013 – 2015 활동보고서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표현촉진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과 공적 토론은 숙의 민주주의를 가

능케 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이 악의적 공격과 불법의 도구

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통적인 매체와 

차별화된 인터넷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공유하고,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인터

넷이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전파가 보장되는 완전한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터넷의 사적 검열과 행정검열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사적 검열을 제도화한 정보통신망

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해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토론회

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임시조치 개악 법안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행정검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위법한 정보 차단 결정에 대해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앱스토어 비판 웹사이트 차단, 파일공유 사

이트 포쉐어드 차단에 대해 손해배상 및 취소판결 등을 얻어냈고 음악스트리밍 사이트 그루브샤크 차단, 유병언 시신 사

진 삭제결정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유승희 의원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 인터넷 게시물 삭제시 게시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우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방심위의 명예훼손 

제3자 심의요청 규정 반대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와 같은 ‘가상표현물’까지도 실제 아동 포르노와 똑같이 처벌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위해 최민희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과 연대

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아청법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4년에

는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아청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 갑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오던 자유, 평등, 

정의, 정직, 공정한 경쟁, 혁신, 창작 등의 가치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절실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체제와는 자못 다른 원

리로 작동하는 듯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하고, 달뜬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루

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 인력, 규제자들이 서로 반목, 불신하고 적대감과 서운함을 품게 된다면 모두에게 불행할 것입

니다. 이런 상황은 정책의 실패일 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가 곧 국민임을 생각한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활

발히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실패를 예방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넷 

활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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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활동

_

사단법인 오픈넷
2013 – 2015 활동보고서

지적재산권: 창작과 혁신을 억압하는 저작권·특허 제도에 대한 대안

인터넷은 저작물이 유통되는 기술적 기반, 유통 비용 및 보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작물이 제작, 배포, 

유통, 판매되던 재래의 구조를 전제로 형성된 기존 저작권 제도가 과연 새로운 유통기술과 배포 구조에 적합한 보상 체제

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범

법자로 전락시키는 법 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물리적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특허제도 또한 별 다른 반성 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제도가 과

연 혁신을 촉진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창작자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특허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니

라 국제 조약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16년 4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협소설 작가 4명의 고소 건수가 지난 1년간 1만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누적되었다

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 처분이 완료된 사건 2만7천133건 중 실제로 기소된 

것은 2천397건에 불과하여 전체 사건의 10%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

진 사건이 1만3천93건(48.3%)에 달했습니다. 오픈넷은 이와 같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방지를 위해 크게 저작권법 개

정과 공익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가능해진 이유가 현행 저작권법이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라고만 보이면 바로 형

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비영리 또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은 순조롭게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오픈넷은 20대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을 위

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법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를 지원하여 1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으며,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고, 2016년에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피해자들을 위한 민형사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했습니다.

오픈넷을 태동시킨 역사적인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명제

의 일종인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휴대폰 실

명제 위헌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조 5호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캠페인 -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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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의 모든 행위는 기

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은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관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정당한 법 집행상의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

명하게 원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정부나 기업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치 않음에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

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수시로 감시·관찰 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닌 인간의 존

엄에 반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픈넷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민감시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 방지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이버사찰방지법 패

키지(4개 법안)를 발의하고 입법운동을 해왔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사실 통지 관련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와 같이 아직도 잔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했으며, 2014년에는 본

인확인기관에 주민번호를 자유로이 수집하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오픈넷의 활동은 주목할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를 상대로 알 권리 찾기 캠

페인을 진행하여 이통3사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확인해주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용자들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한국 심의 시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로비를 펼쳐 위원회로부터 통신

자료제공 제도 폐지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를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반대 운동을 하

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신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대

학교 시티즌랩(Citizen Lab) 연구소와 연대하여 방통위가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개발·보급한 차단

또한 오픈넷은 공익소송을 통해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방어하고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 4월 300여명의 토렌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에서 합의금 수령의 목적으로 제기된 공동소송은 부적법하

다는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의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진 저

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이 인정된 최초의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arirang TV] 미드자막, 팬덤인가? 불법(저작권침해)인가? 

(2014.08.21.)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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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확보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지,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닙니다. 망 설비를 보

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

이나 프로그램의 전달과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기술혁신이 방해 받

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망 사업자들은 망

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기업들을 포함하여)에게 공정하고 균

등하게 이용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인 

망 관리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 사업자들에게 어느 수준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규제 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 전략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하게 개발, 배포될 수 있

도록 하여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새로운 기술개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들이 과점적 지배적 지

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에 의해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그 어떤 나라보

다도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픈넷은 설립 이후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함께 경주해왔습니다. 우

선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연구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에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

부개정안을 제안하여 발의된 바 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망중립성 정책자료 정보

공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m-VOIP 이용을 차단 및 제한하는 이통사의 약관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나 라이츠콘(RightsCon) 등 국제회의의 망중립성 세션

에 매년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오픈넷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다시 이

슈가 되고 있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정책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기획 중입니다.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수행,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수십 가지 취약점을 발견해서 공개한 결

과 스마트보안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통신감시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정보인권단체들이 발표한 통신감시원칙

(Necessary and Proportionate Principles) 제정에 참여했으며, 2016년 라이츠콘(RightsCon)에서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씨를 초빙, 통신자료제공 세션을 추죄하여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을 국제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등지의 정보인권단체와 함께 국가신원확인제도의 실태에 대한 연구

를 추진 중입니다.  

[뉴스타파] 왜 내 정보를?…통신사 상대 소송봇물 예고 (2015.03.03.)

[광주MBC] 수사기관 개인정보 – 통신자료 제공 확인법 (2015.03.25.)

[캠페인]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오픈넷, 참여연대)

[MBC 김주하의 이슈토크] 

통신사,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할 수 있나?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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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공공 데이터 개방에 가장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데이터는 

비밀 정보가 아닌 한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모두 개방되어야 합니다. 보안, 책임 소재, 비용 징수, 사용 신청/허가 

절차 등 개방에 저항하는 상투적 주장들이 거듭 제기되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재사용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 수행이 비밀주의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면 그만큼 국민은 왜소하고 무력해지며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

려워집니다. 기업들 중에서 정부 못지않게 공적 책무를 지닐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이

터를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픈넷은 열린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범정부 기구인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시민

사회 섹터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더 많은 공공 데이터를 정보

공개청구제도를 통해 또는 선제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과 나누도록 독려와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 폐쇄적 규제 개정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폐쇄적인 규제로 활력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우지만 실효성도 없고, 기술혁

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과 더 나

은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는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 인가, 등록, 신고를 요구하

고, 금지부터 해놓고 보자는 독특한 ‘규제 습관’도 이제 과감히 떨쳐낼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지속적으

로 노력해야 할 청소년 보호라는 과제를 마치 무슨 기술조치 하나만 강제하면 당장 달성되는 듯 학부모를 호도하는 단기

적 규제가 남발되어, 정작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자발적으로 모색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단기효과

에 치중하는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환경과 사업기회가 보장되며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

로 성장할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 X)로 요약되는 국내 인터넷

의 폐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넷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특히 오픈넷 개소와 동시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를 위해 법률안 제안 및 각종 정책토론회,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9월 드디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

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핀테크 열풍에 발맞춰 전자금융거

래에 적용된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기 시작하였고, 혁신적 기술

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용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전자금융거래 이용 환경

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20대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 운동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 X

[kbs 파노라마] 공인인증서의 덫에 걸린 IT 강국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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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세미나 

2015년

03. 03. 	 [국회 토론회]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04. 30.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05. 28. 	� [국제 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오픈넷,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 국회의원 박주선, 염동열, 유승희,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

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공동주최, 방송통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후원, 국회의원회관

06. 22. 	�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

완책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07. 09.	 [긴급 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오픈넷, 벙커1 공동주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연, 벙커1 지하벙커

07. 20.	 [국회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 오픈넷 및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총 9개 단체)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07. 30. 	 [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08. 12.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09. 23. 	�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1. 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2. 14.	�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

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송호창 공동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4년

04. 16. 	 [저작권 대토론회]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오픈넷, 국회의원 박혜자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04. 17. 	 [저작권 대토론회] “창작자 보호법 ‘백희나-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오픈넷, 국회의원 배재정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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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4. 	�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 오픈넷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 아누팜 챈더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강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05. 28. 	�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그레이엄 그린리프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강연, 구글코리아

06. 09.	�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디캠프

08. 27.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 오픈넷 주최, 네이버 후원, 마이크임팩트스퀘어

09. 30.	 [오픈넷 포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 오픈넷 주최, 네이버 후원,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11. 18.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 오픈넷 주최, 디캠프

11. 27.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2. 18.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3년

02. 27. 	 [국회 토론회] “전자금융거래 보안 기술의 다양화” 

	 - 오픈넷,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03. 27. 	 [오픈넷 포럼]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 오픈넷,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법학회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04. 24. 	 [국회 토론회]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오픈넷, 국회의원 김윤덕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05. 23. 	 [국회 토론회]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최재천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06. 13.	  [국회 토론회]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오픈넷, 국회의원 유승희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08. 12.	  [국회 토론회]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오픈넷,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공동주최, 아청법대책회의 주관, 국회의원회관

12. 13. 	 [국회 토론회]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 오픈넷, 국회의원 유승희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12. 18. 	 [국회 토론회]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 오픈넷, 국회의원 최재천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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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1기>

	 - 2013. 06. 28 - 08. 29(총 10주 과정), 수료생 총 24명 배출

[커리큘럼]

1강 | 미디어 변동 역사와 네트워크 경제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2강 | 인터넷 디지털 시장 변동 -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강 | Active X, 공인인증서, Java 무엇이 문제인가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5강 | 인터넷 차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 - 양파

6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실전화기부터 공유기까지 인터넷의 근본 원리 - 고양우

7강 | 망중립성, 통신시장 및 규제 이해하기 -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8강 | 지적재산권 다시 생각하기 - 김기중(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오픈넷 이사)

9강 | 소프트웨어 산업 다시 생각하기 - 김국현(에디토이 대표)

10강 |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 23가지 신화타파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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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2013 – 2015 활동보고서

열린 

인터넷을 위한 

동행

_

<인터넷 법과 사회 2기>

	 - 2014. 01. 09 - 03. 06(총 8주 과정), 수료생 총 64명 배출

[커리큘럼]

1강 | 미디어 변동과 저항, IT 강국의 몰락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2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넷을 제약하는 기술 – 고양우

3강 | 비트코인과 디지털 경제 – 김진화(Korbit[비트코인 거래소] 이사)

4강 | 인터넷 살리기: 왜 망중립성인가 –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5강 | 게임규제를 둘러싼 프레임 논쟁, ‘4대 악’ 패러다임의 힘 – 이병찬(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6강 | 23가지 신화 타파(저작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등)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7강 |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강 | 저널리즘의 현주소와 디지털 뉴스시장 갈등구조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인터넷 법과 사회 3기>

	 - 2014. 09. 04 - 10. 30(총 8주 과정), 수료생 총 60명 배출

[커리큘럼] 

1강 | 미디어 변동과 저항, IT 강국의 몰락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2강 | 꼭 알아야 할 인터넷 헌법 판례 5선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3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넷을 제약하는 기술 – 고양우

4강 |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구글 스페인 판결을 중심으로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5강 | 게임 규제를 둘러싼 프레임 논쟁, ‘4대악’ 패러다임의 힘 – 이병찬(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6강 |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 남희섭(변리사/오픈넷 이사장)

7강 | 저널리즘의 현 주소와 디지털 뉴스 시장 갈등 구조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8강 |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향 – 김진형(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카이스트 교수)

<인터넷 법과 사회 4기>

	 - 2015. 02. 26 - 04. 02(총 6주 과정), 수료생 총 24명 배출

[커리큘럼]

1강 | 혁신과 규제: 기술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2강 | 디지털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3강 | 지적재산권 다시보기(강의 및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논란 관련 공개토론) - 남희섭(변리사/오픈넷 이사장)

4강 | 인터넷의 자유, 혁신, 개방과 망중립성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5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현황과 이슈 -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강 | 한국경제, 디지털 전환과 포석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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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살림살이

_

300,930,000(94.6%)

12,133,537(3.8%)

5,000,000(1.5%)

308,952(0.1%)

개인 기부

기업 및 단체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 

이자 및 기타 

17,016,480

5,363,800

3,134,170

4,405,030

8,119,200

5,329,143

5,000,000

2,100,050

16,446,280

 66,914,153

공익소송

교육사업

국제사업

대외활동 

법률클리닉 

월례세미나 

연구용역 

연대활동 

홈페이지운영 

소계 

지출

사업비

13,185,590

10,925,615

3,484,200

100,736,250

8,162,349

29,172,000

165,666,004

복리후생비

사무실유지비

세금과공과 

인건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소계 

운영비

수입 318,372,489 – 지출 232,580,157 = 85,792,332

수입

합계 318,372,489
2013년

 289,500,000(85.4%)

 6,742,956(2.0%)

42,536,378(12.5%)

356,412(0.1%)

개인 기부

기업 및 단체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 

이자 및 기타 

66,203,272

50,057,378

7,500,000

3,063,984

29,016,300

 1,410,500

6,227,273

11,995,582

2,779,410

133,253,699

공익소송 

교육사업 

구글펠로우십 

대외활동 

연구용역 

연대활동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홈페이지운영 

소계 

지출

사업비

11,288,040

17,544,040

7,033,940

59,732,170

4,002,474

21,699,134

 121,299,798

복리후생비

사무실유지비

세금과공과 

인건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소계 

수입 339,135,746 – 지출 254,553,497 = 84,582,249

운영비

수입

합계 339,135,746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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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살림살이

_

299,803,418(88.2%)

14,363,934(4.2%)

20,845,463(6.2%)

4,769,844(1.4%)

개인 기부

기업 및 단체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 

이자 및 기타 

2,811,950

2,610,678

8,000,000

31,527,332

5,059,753

11,668,984

5,959,814

9,000,000

2,645,000

22,140,220

6,557,850

107,981,581

공익소송 

교육사업 

구글펠로우십 

국제사업 

대외활동 

연구용역 

연대활동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학술활동 

홈페이지운영

소계 

지출

사업비

14,028,834

13,873,746

8,752,180

121,663,780

4,635,271

23,191,229

186,145,040

복리후생비

사무실유지비

세금과공과 

인건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소계 

운영비

수입 339,782,659– 지출 294,126,621 = 45,656,038

수입

합계 339,782,659
2015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해야만 오픈넷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원을 통해 오픈넷의 준회원이 되어 주시면 더욱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노라고 

알려주시고 동참하도록 권해주시면 이미 여러분은 “핵심 멤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픈넷의 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오픈넷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건 작건 후원금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 �오픈넷은 기업의 후원금을 고맙게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원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어떤 기업도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픈넷이 야멸차게 비판하고, 

그런 비판이 아프고 서운하게 여겨지면 후원금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 �오픈넷의 활동이나 지향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희망은 더 많은 기업들, 아니 

모든 기업이 오픈넷의 활동으로 크게 ‘덕’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 혁신,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 개인의 존엄과 정의를 일관되게 추구합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이러한 가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런 기업은 우리의 열렬한 찬사와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오픈넷은 기업들이 당당하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오픈넷은 그 예산 및 지출 내역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러나 후원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오픈넷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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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_

오픈넷의 후원자(준회원)가 되시면 오픈넷의 활동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으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오픈넷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픈넷을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매월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14-910028-03804 (사단법인 오픈넷)

※ �후원 계좌로 입금 시, master@opennet.or.kr로 본명과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정보 확인 필요)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CMS 출금이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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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
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3 CMS .

 :            
( )  :            

T. 02-581-1643   F. 02-581-1642   E.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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